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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遺構

1) 住居址

총 40기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2기이고, 조선시대의 주거지가 38기이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주축방향은 남-북향이

다.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바닥은 풍화암반토위에 불다짐 처리를 하였으며 1호 주거지에는 중앙에 수혈과 

기둥구멍 2개가 있다. 2호 주거지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수혈만 남아있고 주혈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조사지점인 15지점에서는 2기만 확인이 되었지만 시굴조사에서 3기,한신대박물관에서 조사한 인접한 

18지점에서는 14기의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주거지의 편년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내

부에 2개의 기둥구멍과 수혈이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와 형태면에서 유사하므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의 사면 중턱이나 하단부에서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삭평이 심하여 남아 

있는 상태가 불량하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方形 또는 抹角方形, 圓形, 橢圓形, 不定形 등 다양하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며 바닥은 대부분 풍화암반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고, 점토나 점질의 단단

한 흙을 일정한 두께로 깔아서 사용한 예도 일부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아궁이시설, 온돌시설, 주혈, 수혈

이 있다. 아궁이시설은 온돌시설의 고래와 연결된 것(1호, 2호, 4호)과 벽면 한쪽에 부뚜막처럼 만든 것(3호, 

7호, 13호, 14호, 15호, 35호, 36호)이 있다. 이들 주거에서는 배연부가 모두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일부 주거지에서 배연부가 남아있으나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다. 

온돌시설이 있는 3기의 주거지 고래시설은 모두 생토면을 파서 4줄로 만들었다, 아궁이는 할석을 이용하

여 만들었으며 1호와 2호에는 터널식 아궁이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고, 4호에는 현재 1개의 아궁이가 확

인되나 구조상 1호, 2호와 마찬가지로 2개일 가능성이 높다. 아궁이의 맞은 편 벽 중앙부에 배연부를 설치

하였고 배연부 앞에 얕은 구덩이를 파서 개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온돌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는 벽면 한 쪽에 부뚜막시설 또는 소토의흔적이  

남아 있고 30cm내외 정도의 폭으로 굴토한 배연부가 확인된다. 이들 시설은 주로 동남쪽에 위치하나 동쪽 

또는 남쪽에 위치하기도 한다. 33호 주거지의 경우 배연시설의 길이가 4m정도이고 북쪽에 위치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크고 작은 수혈과 불규칙한 수혈이 확인되었고 10호 주거지에는 밖으로 돌출한 출

입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반송리 중세유적 주거지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청동기

1호 말각장방형 450×374×23 남-북 주혈, 원형수혈 무문토기저부1, 지석3, 
유구석부편1, 미완성석기1

2호 말각장방형
(추정) 500×156×20 남-북 원형수혈

무문토기(구연부편1·저부1), 
지석2

조선

1호 장방형 433×215×55 동-서 구들, 고래, 아궁이, 
배연부

도기(동이1·저부편1)
백자(잔1·접시1·저부1)

2호 장방형 452×275×40 동-서 고래, 아궁이, 배연부 도기구연부편1

3호 타원형 346×243×76 남-북 아궁이, 배연부 백자접시1, 도기저부편1

4호 장방형(추정) 514×225×55 동-서 고래, 아궁이, 배연부, ·

5호 말각장방형 394×274×38 북동-남서 수혈 백자저부1, 발화석편1

6호 원형 276×210×43 · 원형수혈, 배연부 백자저부1, 도기구연부편1

7호 타원형(추정) 385×181×33 남-북 수혈, 주혈, 아궁이 분청사기대접1, 철겸1

8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88×160×12 · 주혈 ·

9호 말각방형 328×237×52 북서-남동 수혈, 주혈
분청사기대졉1, 백자접시5, 
도기(저부편1파수1), 지석1
수키와4, 암키와10

10호 장방형 425×322×105 동-서 출입구, 주혈
분청사기저부펀1, 

도기(구연부펀1·저부1), 
수키와1, 암키와3

11호 방형(추정) 342×334×49 동-서 주혈, 백자(제기2·저부1)

12호 방형(추정) 297×280×34 동-서 수혈, 주혈 분청사기대접1, 도기구연부펀1

13호 타원형(추정) 190×198×30 동-서 배연부, 아궁이 도기동이1,암키와1

14호 원형 336×298×45 · 배연부, 아궁이, 주혈 분청사기저부2

15호 장방형(추정) 325×258×52 남-북 배연부, 아궁이, 수혈 분청사기접시1, 지석1
백자(접시1·저부2)

16호 원형 315×277×34 · 배연부, 수혈 도기구연부펀1, 암키와1, 철촉1

17호 방형 292×262×40 남-북 수혈, 주혈 백자(접시2·저부1), 지석1, 
도기구연부편1, 수키와1

18호 장방형(추정) 256×155×40 동-서 배연부 ·

19호 방형 345×343×73 · 주혈
백자잔1, 조선청자대접1, 
도기(호편1·구연부편5)

20호 장방형(추정) 233×192×49 남-북 주혈
백자(접시1·잔1·저부1), 

도기저부편1, 수키와1, 암키와1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조선

21호 장방형(추정) 310×250×43 동-서 · 백자(접시2·대접1·저부1), 
도기구연부편1, 수키와1, 암키와1

22호 부정형 324×290×40 · 배연부, 주혈 백자(병1대접1·저부1), 
도기(구연부편1·동체부편1 

23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40×220×35 · 배연부, 주혈 도기(동이1·구연부편1·파수1), 

백자대접1

24호 원형(추정) 230×265×28 · 주혈 ·

25호 방형 또는 
원형(추정) 325×195×65 · · 도기저부편1

26호 장방형 320×306×38 · 주혈
분청사기저부1, 도기저부1, 

암키와1

27호 · 130×238×12 · 주혈
조선청자발2, 백자저부1, 

도기(구연부1·저부1·동체부1)

28호 방형(추정) 244×268×36 · 주혈
조선청자대접1, 

도기(호편1·저부편1)

29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187×288×72 · 수혈, 주혈 도기(구연부편1·저부편1)

30호 부정형 339×268×27 · 주혈 백자저부2, 암키와1

31호 장방형(추정) 236×152×45 · 배연부 ·

32호 부정형 275×190×23 · · 백자(잔1·저부2), 암키와2

33호 부정형 642×218×12 북서-남동 배연부, 아궁이, 
수혈, 주혈

백자(잔1·접시1·저부1), 
도기호편1, 암키와2

34호 장방형(추정) 262×217×77 북동-남서 주혈
백자(발2·저부1), 도기(동이1·
구연부편1·저부편1·파수1)

35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55×182×25 · 배연부, 아궁이, 수혈

백자(잔1·저부2), 도기(호편1·
구연부편1·저부편1·파수1), 

암키와1

36호 방형 281×230×62 · 배연부, 아궁이, 주혈 분청사기동체부편2. 암키와1

37호 방형 또는 
원형(추정) 292×214×57 · 수혈

도기(구연부편1·저부편1), 
수키와4, 암키와5

38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64×170×28 · 수혈 도기호편1

2) 竪穴

수혈은 청동기시대 1기, 조선시대 9기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이 삭평 또는 유실되어 상태가 불량

하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이며 1호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형이고 남아 있는 깊이도 얕다. 



 반송리 중세유적 수혈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청동기 1호 원형 180×123×21 · · 반월형석도1

조선

1호 부정형 625×362×20 동-서 · ·

2호 부정형 490×104×20 동-서 · ·

3호 · 198×108×54 · · ·

4호 타원형 169×127×24 · · 도기(구연부편2·저부1), 백자저부1

5호 원형 128×104×33 · · ·

6호 장방형 321×127×20 동-서 주혈 백자접시1

7호 부정형 185×150×12 · · ·

8호 타원형 158×117×15 북동-남서 · ·

9호 장타원형 300×117×20 북동-남서 · 도기저부편1

 

3) 建物址

건물지는 총 3기가 확인되었는데 상부 및 바닥면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남아 있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1호 건물지는 아궁이시설, 고래시설, 배연부 등이, 2호 건물지는 적심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과 석렬 등 일

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상식 건물지 1기는 남북방향을 주축으로 주혈 2개가 

2열로 확인되었다. 1열과 2열의 주혈간 간격이 다르고 경사면의 아래쪽에 유실되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4) 溝狀遺構

구상유구는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주축방향은 동서방향이고 단면은 완만한 ‘U’자상

이다. 3기가 모두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노출 상태로 보아 내부에서 석렬이 확인되는 2호가 가장 후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自然溝일 가능성이 많다. 1호에서는 백제토기편이, 

2호에서는 자기와 도기편이 확인되었으나 3호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5) 墓

묘는 구릉의 동쪽과 남쪽 사면에서 주로 조성되었으나 14호묘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14

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회곽이 설치된 것은 5호, 6호, 9호이다. 5호와 6호는 이장된 묘이며 9호묘에서

는 인골이 남아있었다. 14호 묘는 좁은 간격을 두고 북쪽 토광과 남쪽 토광 2개의 토광을 길게 등고선과 나

란히 조성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묘광은 터널처럼 뚫려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 북쪽 토광의 양

장벽 상면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판석렬이 배치되어 있고, 벽감과 내부 바닥에서 조선통보, 청동거울, 청동수

저, 철제 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남쪽 토광에서는 별다른 시설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14호 묘는 입지

면에서나 규모, 출토유물 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송리 중세유적 묘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특기사항

조선

1호 세장방형 211×76×18 남-북 · ·

2호 세장방형 238×98×89 북서-남동 · ·

3호 세장방형
외광:185×118×10
내광:118×35×30 동-서 · ·

4호 세장방형 152×100×15 남-북 · ·

5호 세장방형 205×105×72 북동-남서 회곽 · 이장

6호 세장방형 215×82×80 북동-남서 회곽 · 이장

7호 세장방형 152×57×35 남-북 · ·

8호 세장방형 260×78×22 북동-남서 · ·

9호 세장방형 216×80×98 북서-남동 회곽 · 인골

10호  세장방형 201×70×71 북서-남동 · ·

11호 세장방형 202×81×60 북서-남동 · ·

12호 세장방형 233×81×60 동-서 · ·

13호 세장방형 258×102×94 북서-남동 · ·

14호 세장방형
북:274×113×182
남:270×93×157 북동-남서 ·

백자저부1, 도기호편1, 가위1, 
조선통보22, 동경1, 관정20, 

숟가락1, 젓가락1

2. 遺物

청동기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파편과 소량의 석기로 빈약한 편이다. 무문토기는 주로 

저부와 동체부의 파편이고, 석기도 제작 과정상의 미완성품으로 속성을 추출하여 편년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수혈,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자기와 기와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기는 주로 

백자편이 다수를 차지하며, 분청사기편은 소량이다. 자기는 조선백자로 15~16세기대, 18~19세기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15~16세기대 유물은 1호, 9호, 10호, 14호, 19호, 26호, 17호, 28호, 36호 주거지 출토품을 

들고 있고, 18~19세기유물는 11호 건물지, 3호 수혈, 2호 건물지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기와는 평기와가 대부분이나 완형보다는 파편인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수키와는 유단식과 무단식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금속유물은 14호 묘에서 동경, 조선통보, 청동수저, 가위, 관정이 출토되었다. 조선통보는 1423년(세종5

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동전으로 1445년(세종27년)에 유통이 중단되었다. 

 



Ⅵ. 맺음말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은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5지점 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靑銅器時代 住居址 2

基 및 竪穴 1基, 朝鮮時代 住居址 38基, 竪穴 9基, 建物址 3棟, 墓 14基, 溝狀遺構 3基, 未詳遺構 1基 등 71基의 遺

構를 확인하였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무문토기편과 지석, 반제품의 석기류가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유구

에서 자기, 도기, 기와를 비롯하여 동경, 동전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적인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접한 18지점 조사에서도 유사한 주거지가 조사되어 반송리 지역의 청동기시

대 지역적, 시기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15지점에서 조사된 유구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삭평, 유실이 심하여 특징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1호, 2호, 4호 주거지는 온돌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아궁이, 고래, 배연부 등이 잘 남아 

있어 이 당시의 주거지의 내부 시설과 구조 등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의 주거지에서 벽면의 한쪽에 아궁이시설이 확인되는 주거지도 있어 난방, 취사 등 실제 생활의 일면을 유추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15~16세기로 편년되는 조선백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수혈이나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18~19세기대로 편년되는 조선백자이다.

  묘에서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14호 묘가 유일하다. 14호 묘에서는 조선통보, 청동수저, 청동거울, 가위, 관정 

등 금속유물이 주로 출토되었다. 조선통보는 세종연간에 제작되어 사용된 동전으로 유구의 성격은 다르지만 주거

지에서 출토된 백자의 편년과도 부합하고 있다. 

 반송리 중세유적의 유구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유적의 중심연대를 

15~16세기로 볼 수 있다.





































































































































































































































































김영화, 고재용, 이경원




